
일본내 수산물 조리 스타일의 변화

- 소비자는 간단·단기간 조리는 선호  -

 소비자는 간단하고 편리하며, 단기간에 조리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식 
재료를 선호하고 있음. 수산물 매장에서도 구운 생선과 생선조림, 조미 
생선, 전자레인지 조리 상품 등이 판매되어 있음

   
평일의 저녁 식사 준비시간의 변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: 아지노모토 조사자료를 참고로 작성

토막 생선의 조리 판매

 관서지방의 슈퍼·할인점 체인 7사를 대상으로 앙케트조사를 실시한 결과, 
“조리가 간단한 자사의 독자적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”고 대답한 업체는 
3사이며, 그 외 4사는 “자사의 독자적인 상품과 함께 메이커상품도 취급
하고 있다”고 대답했음. 반면, “메이커상품만 취급하고 있다”고 대답 한 
업체는 없었음

 점포에서 생선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조미액·소스 등을 소비자에게도 판
매하는 업체도 있음

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조미 생선, 해물세트 등 슈퍼·할인점의 수산매장에
도 외식점 수준의 상품이 필요함



다양한 판매 품목

 판매 품목은 연어, 대구, 방어, 다랑어, 고등어, 새치, 삼치, 새우, 오징어, 
바지락, 홍합, 가리비 등과 같이 품목은 다양하며, 이중에서도 연어와 대
구는 모든 업체에서 취급을 하고 있음. 그 외에 방어, 다랑어, 새우, 오징
어, 조개류, 등도 판매하고 있음

 토막 생선의 조미판매는 대부분의 슈퍼·할인점의 매장에서 판매되어 있으
며, 바질 소스, 갈릭 소스는 모든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음. 이 외에 파소
금, 시오코우지(소금 누룩), 데리야키(간장양념 구이), 레몬 페퍼 소스, 토
마토 바질 소스, 된장 절임, 카레 맛과 같은 조미도 취급 하고 있음

 
 관동지방과 달리 관서 지방의 소비자는 조미 생선 보다 신선도가 높은 
상품을 선호함. 그 이유로 조미 생선은 판매하다 남은 생선을 양념을 한 
이미지가 있어서 구입을 잘 하지 않은 경향을 볼 수 있음

 
 ⇒ 소비자의 가정내 조리 스타일이 간단조리, 단시간 조리로 변환하고 있으

며, 선도감이 높은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

매출의 증가

 수산물의 간단 조리식재료의 판매 동향에 대해서는, 7사중 2사가 전년 
대비 10%에서 15%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대답했음

 각사에게 향후의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, 토막 생선과 조리 생선의 판
매에 대해서는, “맛을 변화 시키거나, 신상품의 계발이 과제” 라는 의견
과 “안전적인 가격의 일본산 가공 원료의 공급”이라는 의견이 있었음. 맛
에 대해서는, “첨가물이 조금 첨가된 조미액”,”일본풍 소스종류의 증가”
를 원하는 의견도 있었음. 이 외에 “냉동야채와 어패류를 조합한 어린이 
상품을 요망” 등의 의견이 있었음

 현재 관서지방은 소비지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이 필요한 수산물 매장으
로 변환되고 있는 만큼, 메이커와 협력하여 PB 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유
통업체도 증가하고 있음



조미 생선(연어) 조미생선(연어)

유통업체 해물세트 매대 해물세트 스프

*참고 : 수산경제신문, 아지노모토 홈페이지 
[ 문의 : 오사카aT센터 ]


